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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에 주의하세요!
- ‘머리 및 얼굴’ 부상이 96.8%이며,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-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과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)는 아이를 

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

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
☐ 아기띠 추락사고, 3명 중 1명은 ‘뇌진탕’ 또는 ‘두개골 골절’

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아기띠 

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*이며,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‘12개월 미만’이 

83.9%(52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  ＊위해 접수건(62건) : (’20년) 4건, (’21년) 7건, (’22년) 15건, (’23년) 20건, (’24년) 16건

※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｢소비자기본법｣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
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
수집‧분석‧평가하는 시스템

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‘머리 및 얼굴’이 96.8%(60건)로 가장 많았고,

‘둔부, 다리 및 발’(3.2%, 2건)이 그 뒤를 이었는데,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

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

분석된다.

특히,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‘뇌진탕’(12건 19.4%)이나 ‘두개골 

골절’(8건, 12.9%)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
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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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부위 ] [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증상 ]

* 골절: 머리 8건(12.9%), 다리 2건(3.2%)

☐ 아기띠가 갑자기 풀리거나 틈새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 다수

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,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

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(20건)가 가장 많았고,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

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(13건)가 그 뒤를 이었다.

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

크고,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

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
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(7건)하거나, 아기띠를 

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(1건)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

사고 사례도 확인됐다.

주요 위해사례

➊ 외출 중 아기띠가 갑자기 풀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발생 

➋ 아기띠 틈새로 영유아가 추락하면서 신발장 문턱에 부딪혀 머리 타박상 발생

➌ 아기띠 후크가 끊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입술 열상 발생

➍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를 놓치면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발생

❺ 보호자가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숙이다가 영유아가 추락해 이마 열상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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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보호자는 올바른 아기띠 착용법을 숙지하고, 이동 중 주기적으로 점검해야

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,

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

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.

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▲ KC인증 

제품을 구입할 것, ▲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

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, ▲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

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. 또한 ▲ 아기띠를 착용한 

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,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

낮출 것, ▲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, 

▲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. 

<붙임> 1.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         
2. 아기띠 추락사고 주의사항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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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

□ (연도별) 최근 5년간 62건의 추락사고 발생

○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을 통해 접수된 아기띠 추락사고 

건수는 총 62건으로,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
[ 아기띠 추락사고 발생 현황 ]
(단위 : 건, %)

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

건수 4 7 15 20 16 62

증감률 - 75.0 114.3 33.3 △20.0 -

□ (연령별) ‘12개월 미만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,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

○ 아기띠 추락사고 62건을 살펴보면 ‘12개월 미만(영아기)’이 83.9%(52건)로 가장

많았고, ‘1세(걸음마기)’ 16.1%(10건) 순이었음.

- 아기띠는 주로 ‘0~1세’에서 사용되는데, 특히 ‘12개월 미만’의 경우 움직임이

자유롭지 못해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[ 아기띠 추락사고 연령별 현황 ]
(단위 : 건, %)

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

12개월 미만 4 5 12 18 13 52 (83.9)

1세 - 2 3 2 3 10 (16.1)

합계 4 7 15 20 16 62 (100.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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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위해부위별) ‘머리 및 얼굴’이 96.8%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

○ 아기띠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로는 ‘머리 및 얼굴’이 96.8%(60건)로 가장 

많았으며, 이어 ‘둔부, 다리 및 발’ 3.2%(2건) 순이었음.

- 이는 영유아는 신체 특성상 머리가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

많아 ‘머리 및 얼굴’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분석됨.

[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부위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 건수 비율

머리 및 얼굴 60 96.8

둔부, 다리 및 발 2 3.2

합계 62 100.0

□ (위해증상별)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 발생해

○ 주요 증상별로는 ‘타박상’의 비중이 27.4%(17건)로 가장 높았으며, ‘뇌진탕’

19.4%(12건), ‘골절’ 16.1%(10건), ‘찰과상’ 12.9%(8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특히, 영유아 3명 중 1명은 뇌진탕(19.4%)을 입거나, 두개골 골절(12.9%)이 

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[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증상 현황 ]

 

(단위 : 건, %)

구분 건수 비율

타박상 17 27.4

뇌진탕 12 19.4
골절 10 16.1

두개골 골절 8 12.9
다리 골절 2 3.2
찰과상 8 12.9

부종 5 8.1

그 외 10 16.1

합계 62 10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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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아기띠 추락사고 주의사항

1. 아기띠 추락사고 관련 주의사항

[ 아기띠 추락사고 관련 주의사항 ]

 □ 구입 시

  1.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KC인증 아기띠를 구입하세요. 

 □ 착용(착탈) 시

  1.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

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하세요.

  2. 착용 도중 영유아가 움직이면서 추락할 수 있어 한 손으로 영유아를 

고정한 채 착용해주세요.

  3.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하세요.

 □ 착용 중

  1.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, 무릎을 

구부려 자세를 낮추세요.

  2.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해주세요.

  3.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버클이 느슨해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버클과 

벨트를 재조정해주세요.

  4.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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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

○ (잘못된 장착) 아기띠를 느슨하게 장착하거나, 틈새 공간이 큰 경우

[ 올바른 장착 ] [ 느슨한 장착 ]

 

○ (착용 상태 변경)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아기띠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

[ 겉옷을 입은 경우 ] [ 겉옷을 벗은 경우 ]

 

○ (보호자의 부주의) 보호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, 탈착 시 방심할 경우

[ 갑자기 허리를 숙일 경우 ] [ 탈착 시 영유아가 움직일 경우 ]

 

* 참고 : 일본 국민생활센터(NCAC) 아기띠 영·유아 낙상사고 및 상해 주의(‘25.3.15.)


